
<성명서>

원유가격 협상을 바라보는 강원도 낙농인의 입장

1. 금년 원유가격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. 유업체는 협상범

위 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, 규정과 원칙을 벗어나서 억지

주장을 하고 있다.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 파기를 큰 무기 삼

아 앵무새 같은 협상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에 우리 강원 낙농인들

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.

2. 대한민국 낙농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. FTA에 따른 유제품 수

입 증가, 출산율 저하 및 대체음료 등장에 따른 흰우유 소비감소로 국

산우유자급률은 48.5%에 불과하다. 게다가 무허가축사 적법화, 퇴비부

숙도 검사의무화 도입 등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, 장비투

자 및 주기적인 사료값 인상으로 낙농가들은 생업포기를 강요받고 있

다.

3. 우리 낙농인들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다. 오로지 살아남기

위한 최소한의 살 길을 요구하는 것이다.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생산

비를 보전하는 차원으로 낙농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, 규정과 원칙을

무시하면서 흰우유 적자라는 허울뿐인 구실로 외면하는 것은 겉으로

‘상생’을 외치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.

4. 낙농가 없이 유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. 우리 낙농인들은 더 이상

물러설 곳도 없고 참고 기다릴 수도 없다. 유업체는 지금부터라도 규

정과 원칙에 의거해서 유업체 대표가 협상장에 나와 협상범위 안에서

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. 유업체가 낙농가와의 약속을 저

버린다면 우리 강원 낙농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강경 투

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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